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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4.5.14.(화) 10:00

IFRS 18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

- 제정 취지와 주요 골자를 설명하고, 예상 문제점·고려사항 등 청취

- 참석자들은 그간의 실무관행, 투자자의 정보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정부와 유관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 예정

 ‘24.5.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 18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국제회계

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IFRS 18 기준서를 지난 4.9일 확정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 IFRS 18 관련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 장소 : ’24.5.14.(화) 10:00~11:30 / 상공회의소 3층 BM룸

ㅇ 주  제 : ➊ IFRS 18의 주요 내용 (회계기준원)

➋ IFRS 18 도입시 기업계 등의 우려사항 (상장협, 코스닥협)

ㅇ 참석자 : [금 융 위]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류성재 기업회계팀 팀장

           [금 감 원] 이석 회계감독국장, 손희원 국제회계기준팀장

            [유관기관] 회계기준원 김재호 실장, 거래소 정상호 상무, 자본연 이상호 위원

            [협 회 등] 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본부장, 코스닥협회 김준만 본부장,

공인회계사회 조연주 이사

           [상장기업] KT&G 김용범 재무실장, HD한국조선해양 이태홍 상무,

신한금융지주 이상종 부장, 우리은행 김진태 팀장

           [투 자 자] 나이스신용평가 최우석 본부장, 삼성증권 한승훈 본부장,

한화자산운용 김서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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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별첨 참조)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인 만큼,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

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IFRS 18 제정취지는 손익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하여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성과측정치**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MPM)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非회계기준

(Non-GAAP) 성과측정치를 자의적으로 공시, 활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총 5개의 범주로 분류

  ** IFRS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중간합계로, IFRS에서 규정한 중간합계에서 시작해 
경영진이 정의한 MPM까지의 조정내역과 계산방식, 법인세 효과 등을 공시해야 함
(예: 경영진이 EBITDA를 MPM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영업손익 등에서 EBITDA 산출을 
위해 가감 조정한 내역과 EBITDA 계산방식 등 공시)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 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어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기타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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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 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윤수 증선위원은 IFRS 18 시행시기인 ’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 중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세미나·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 (별첨) IFRS 18의 주요내용 (회계기준원 발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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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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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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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책임자 부  장 이원일 (02-3774-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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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부  장 박  신 (02-3774-9700)

담당자 팀  장 정용조 (02-3774-971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

책임자 실  장 김재호 (02-6050-0175)

담당자 팀  장 이춘호 (02-6050-017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

책임자 본부장 강경진 (02-2087-7307)

담당자 팀  장 한영근 (02-2087-7190)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책임자 본부장 김준만 (02- 368-4580)

담당자 팀  장 김변주 (02- 368-4581)

공인회계사회

기업보고본부

책임자 본부장 정재호 (02-3149-0332)

담당자 조사역 강수경 (02-3149-0335)

자본시장연구원 책임자 연구위원 이상호 (02-3771-0643 )


